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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연안습지 순천만

차인환

한국물새네트워크

순천만 현황

일반현황

남해안의 대표적인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

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 해룡

면, 별량면에 둘러싸인 내만으로 위도는 N

35°48' 30 ~ 34°52' 30이며 경도는 E 127°25'

00 ~ 127°32' 30로 남해안 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에서 흘러오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광활한 갈대밭은 국내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염습지를 이루고 있

다(그림 1). 간척된 농경지들은 갯벌과 접하

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는 이

곳을 찾아오는 철새들에게는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만 남쪽의 폭은 4 km이며 북쪽은 3 km

이다. 간조시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과 해안

선 연장은 12 km에 평균 폭 2 km를 넘어 총

면적 28 km2에 달하는데 2006년 1월 20일

람사협약에 등록되었다. 순천만의 기상개황

을 보면 연평균기온은 13.9 oC이며 최한월은

1월로서 평균기온이 −0.8 oC이고, 최난월은

8월로서 평균기온이 25.3 oC이다. 연평균 강

수량은 1,490.7 mm로 대부분은 여름철에 내

린다. 연간 일조시간은 2,504.6시간이고, 연

평균 일조율은 45%이다(김 1998, 순천대

1999,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2008).

1)Suncheon Bay: Important Coastal Wetland for Bird Habitat

2)CHA, In Hwan, Korea Waterbird Network, E-mail: rescuek911@hanmail.net

그림 1. 순천만의 위치도. 그림 2. 기상과 흑두루미 개체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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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상

순천만과 주변부의 야산에서 관찰된 식물

은 총 89과 336종이었는데 이것은 1999년

순천만 생태계조사에서 기록된 36과 116종

에 추후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식

물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연안습지인 순천

만 갯벌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염분환경과 같

은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염생식물이라

고 볼 수 있다. 이전에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에서 순천만 염생식물에 대한 조사도 실

시하였지만 대략 35종 정도가 순천만에서 관

찰된다고 볼 수 있다. 염생식물에 대한 범위

가 너무 다양해서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육상에서

쉽게 보이는 식물을 제외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만 갯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

는 것은 갈대 군락과 칠면초 군락이다. 갈대

는 1980년대 말부터 상류에 상사 조절지댐

이 생기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감

소로 인해서 갈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

어지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갯벌에서 자

라는 갈대는 둥그런 모양인데(사진 1) 이러

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순천만의 갯벌

의 경사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갈대들이

원형으로 퍼져나가면서 생긴 것이다. 갈대와

더불어 순천만에서 가을이면 빨간 빛으로 보

이는 칠면초는 순천만 갯벌의 조간대 상부

에서 자란다(사진 2). 칠면초 군락이 보이는

곳은 대부분 이전에 염전이었던 자리이며 지

금은 양식장으로 변해있다. 그 밖에도 다른

염생식물들을 살펴보면 새섬매자기를 들 수

있다. 갈대 밖 갯벌에서 자라는 새섬매자기

는 지하에 생기는 괴경을 새들이 먹이로 이

용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잘 자라

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염도에 크게 영

사진 1. 갈대 군락.                                                         사진 2. 칠면초 군락.

              사진 3. 짱뚱어와 농게.                                         사진 4. 갯벌과 논에서 관찰되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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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식물 외에도

염생식물이 있지만 순천만의 경관이나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순천만과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다양

하며 수달, 삵,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처럼

습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포유동물도 있다.

조류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관찰기록을

보면 총 16목 50과 223종이었다. 그러나 그

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증가하

였기 때문에 240여종에 이른다. 대부분 여

름보다는 겨울철과 이동시기에 많이 관찰된

다. 어류를 포함한 저서생물은 주로 갯벌과

물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갯벌은 조수간만

의 차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갯벌

생물들은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간다. 쉽게

눈에 띄거나 생각나는 생물종은 짱뚱어, 말

뚝망둑어와 같은 어류와 칠게, 농게, 갯지렁

이, 고막 등이다. 이러한 저서생물 말고도 다

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있다(사진 3). 순

천만에 서식하는 어류의 치어, 갯지렁이, 소

형 패류들은 새들의 다양한 먹이원이기도 하

다(사진 4).

순천만 갯벌과 조류 서식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순천만은 이곳을

찾는 새들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먹이를 제

공한다. 서해안의 모래갯벌과 달리 순천만은

니질이 많은 갯벌이어서 갯벌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널’이라는 판자로 만든 것을 이

용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때문에 이런 환경

은 새들의 서식지인 갯벌로 사람이나 천적

의 접근이 쉽지 않다.

봄과 가을에는 호주부터 시베리아까지 이

동하는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

된다. 서해안처럼 몇 만 마리 정도는 아니지

만 일정 규모의 새들이 이동한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가락지(Falg)를 단 개체나 인공위

성 추적장치(PPT)를 단 개체들도 관찰이 되

는데 이들이 이동한 자료를 통해서 이동성

조류에게 중요한 중간거점으로 작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에는 대부분 백로

류가 순천만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다. 순천

만과 주변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 오기 전

까지 서식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대부분이 이동한다.

순천만에서 가장 많은 새들이 보이는 시

기는 겨울철이다. 월동을 위해서 지나가는

새들과 순천만에서 월동하기 위해서 오는 개

체들도 있다. 초겨울부터 봄까지 5개월 넘게

월동하는 개체들도 있고, 짧게 3개월 정도

월동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개체들이 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새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새는 흑두루미이다. 천연기념물 제208

호이며 멸종위기급에 속하는 종이다. 1997

년 69마리에서 2011년 11월 현재 470여 마

   사진 5. 흑두루미.                                                            사진 6. 혹부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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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관찰되었다. 내년 1월 서산에서 내려오

는 개체까지 포함하면 600여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흑두루미는 논과

갯벌을 오가면서 생활한다(사진 5). 먹이활

동은 논에서 볍씨를 주로 하고 갯벌에서는

잠자리, 휴식을 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논에

서 먹이활동이 힘들 때는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찰 결과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논에 있는 볍씨로 보

인다. 많은 흑두루미가 월동하지만 일부 구

간을 제외하고는 서식지 환경이 개선되었다

고 할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계약을 통해서

먹이취식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흑두루미가 논과 갯벌을 오가면서 생활한

다면 혹부리오리는 갯벌에서 만 먹이를 구

한다. 갯벌에 있는 작은 패류들을 먹기 위해

서 열심히 부리를 갯벌에 묻고 움직이는 것

을 볼 수 있다(사진 6). 혹부리오리가 순천

만과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개체수는 10,000마리가 넘었다. 그러

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 개체수가 5,000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월동지

의 문제인지 아니면 북쪽 번식지의 문제인

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순천만 지역에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어든 곳

도 많아서 문제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순천만에서 감소한 것은 갯벌환경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종의 새들이 순천만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먹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

국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다양성은 결국 아직까지 순천만 갯벌

이 주변의 논과 산 그리고 하천이 어우러져

다양한 서식환경을 만들고 순천만을 찾는 새

들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다

양한 새들이 순천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

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순천만을 위한 제안

연안습지인 갯벌은 기초 생산력이 풍부하

여 생물자원의 산란장, 서식지이며 오염물질

의 정화지 기능을 하고 바다와 육지를 이어

주는 완충지대의 역할 및 홍수, 폭풍조절 기

능을 가지는 등 인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

다. 순천만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말부터이다.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

면서 순천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갯

벌과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중요성도 함

께 알려지게 된 것이다.

순천만 갯벌이 조류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만의 전반적인 환

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갯벌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환경, 갈대 군락의 변화와 추이,

갈대의 생장곡선과 분해속도, 새섬매자기군

락의 계절적 변화와 연도별 생산량, 칠면초

군락의 변화와 같은 갯벌환경과 관련된 집

중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순천만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전문조사를 하고 가

끔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지만

위에서 제기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은 별로 없이 단지 조사에서 끝난 경우가 많

았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조사를

분야별로 집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정

부에서도 꾸준한 모니터링 수준의 조사가 실

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힘든

상황이면 민관산학의 기구나 연구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여기에서 순천만 갯벌과 서

식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구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와 관리방

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를 위해서만이 아

닌 사람도 순천만 생태계의 구성요소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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